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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알뜨르비행장에 긴 활주로는 없었다"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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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조성윤 교수는 지난해 ‘알뜨르비행장-일본 해군의 제주도 항공기지 건설 과

정’에 대한 책을 펴냈다.  

 

일본 방위청을 방문, 관련 문서를 수집했고 현지 조사를 벌여 새로운 사실을 확보했다.  

 

이를 통해 학계에 보고됐던 한쪽으로 뜨고 내리는 좁고 긴 활주로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.  

 

방위청에 보관된 항공기지도에선 활주로가 정사각형 모양에 가까웠다. 또 시멘트와 아스팔트가 

아닌 잔디 떼를 가져다 뒤집어 깔고 다져 놓았다.  

 



 

당시 프로펠러 비행기는 바람에 따라 착륙 또는 이륙하는 방향을 수시로 바꿔야 했기 때문에 오

늘날의 긴 활주로가 아닌 정방형의 모양으로 조성됐다. 사방에서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.  

 

조 교수는 “알뜨르비행장의 활주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격납고 앞 넓은 

잔디밭이 천혜의 활주로가 됐던 셈”이라고 밝혔다.  

 

4개의 다리로 된 높이 4m의 콘크리트 구조물 역시 관제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.  

 

조 교수가 나가사키 오무라 해군 항공창에서 근무했던 가미치카씨를 만나 얘기를 들은 결과, 서

로 상대방 비행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비행기도 많지 않은 시기여서 관제탑이 존재하지 

않았다.  

 

가미치카씨는 당시 알뜨르비행장에 관제탑이 있었다는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다. 애당초 관제탑이 

없었기 때문이었다.  

 

지금까지 관제탑으로 알려졌던 구조물은 광복 후 육군 제1훈련소에서 세운 급수대로 추정되고 있

다.  

 

조 교수는 “일본 마세아마시, 우사시 등 전쟁 당시 비행장이 있던 10곳을 방문했으나 알뜨르만큼 

유적이 보존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”며 “현지 군 비행장은 종전 후 민간에 분양돼 대부분 주

택이 들어섰다”고 밝혔다.  

 

그는 “알뜨르 유적이 잘 보존된 것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소유해 민간에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”이

라며 “6·25전쟁 당시 육군 제1훈련소로 활용됐고 이후 국방부 소유로 묶이면서 70년 전 구조물이 

그대로 남아 있게 됐다”고 설명했다.  

 

그는 또 “일본군이 도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군사시설을 조성하면서 전쟁 관련 유적에 대해 부정

적인 시각이 팽배하다”며 “하지만 왜, 어떻게 전쟁이 시작되고 끝났으며 이를 통해 후대들이 평화

에 대한 소중함을 갖기 위해선 유적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”고 밝혔다.  



 

 

그는 끝으로 “알뜨르비행장과 같은 규모는 전쟁 당사국인 일본에도 없다”며 “제주평화대공원으로 

조성해야 할 타당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”고 말을 맺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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